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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초 오케스트라 하모니 눈길

▲ 진안초등학교 꿈빛오케스트라단원들이 지난 2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초
등부 관현악 경연에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.

진안초등학교(교장 송영임) 꿈빛오케스트라단이 학교 밖 관현악경연대회에 참가
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.

꿈빛오케스트라단은 지난 2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
초등부 관현악 경연에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했다.

이날 경연에서 50명가량으로 구성된 꿈빛오케스트라단은 ‘세빌리아의 이발사 서

호남예술제 관현악 경연 참가
지역사회서 재능기부도 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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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’, ‘브람스 심포니 1번 4악장’ 등 평소 연습한 수준 높은 곡들을 아름다운 선율로 
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.

경연대회에 참가한 김성유 학생은 “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
떨렸다”며 “하지만 평소 꾸준히 연습해서인지 연주가 비교적 잘됐던 것 같다. 뿌
듯하다.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송영임 교장은 “우리 꿈빛오케스트라단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
재능기부 연주를 실시한다.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원들이 대견
하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꿈빛오케스트라단은 전북도청이 주관하는 ‘전북의 별 육성 사업’으로 운영
되며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한다.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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